
한화, 베트남과 석유화학 협력 논의
김승연 회장, 태양광․플랜트․금융도 … 20일간 동남아 5개국 순방

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베트남 하노이 정부 청사에서 호앙 쭝 하이 경제부총리를 만나 생명보험과 신도시,

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화그룹이 6월22일 발표했다.

김승연 회장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며 그룹의 투자방향을 모색하고 있다.

김승연 회장은 베트남 보험시장 진출 확대 의지를 밝히며 “생명보험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

사업”이라고 설명하고 “한국에서 높은 교육열로 많은 교육보험 상품이 개발됐듯 인재가 많은 베트남도 보험시

장의 잠재력이 뛰어나다”고 말했다.

한화건설이 최근 이라크 신도시 건설

을 수주하는 등 도시 건설분야에 강점이

있다고 설명하면서 베트남 호찌민 신도

시 개발 프로젝트 진출을 타진했다.

한화그룹이 최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

태양광 발전과 바이오 분야도 베트남에

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관계기

관에 요청했다.

호앙 쭝 하이 부총리는 “베트남은 향

후 20년간 교육과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,

법률 시스템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

하고 있다”며 “양국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화그룹의 베트남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”고

말했다고 한화는 전했다.

김승연 회장은 부 반 닝 재무장관과 만나 신재생에너지 사업, 바이오, 석유화학 투자방안을 논의했다.

김승연 회장은 베트남 방문을 마친 6월23일 2번째 행선지인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방문해 훈 센 총리를

예방해 크라체주 삼보지역 조림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.

김승연 회장은 6월17일부터 20일 동안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말레이지아, 캄보디아, 미얀마 등 동남아 5개국을

방문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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